
연합뉴스 노조는 22일 오전 본사 7층 사장실 앞에 모
여 전날 전체 조합원 토론회에서 공유한 굳건한 투쟁
의지를 재확인했다. 

공병설 위원장은 “토론회는 연합뉴스를 바로 세울 
수 있는 자신감과 유연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
수 있는 자리였다. 회사 측이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
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울 힘이 있다는 
것도 알았다”고 말했다. 

그는 이어 “토론 내용을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힘의 
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했다. 많이 지쳤을 것이라고 
예상했는데 조합원들의 의욕이 여전히 강해서 깜짝 놀
랐다”고 전했다. 

공 위원장은 “결코 협상 테이블에만 매달리지는 않
을 것이다. 이제 키는 박정찬 사장이 쥐고 있다는 점을 
다시한번 강조한다”고 덧붙였다. 

조합원 250여명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본사 서관 8
층에 모여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. 조합원들은 노
사협상 상황과 상관없이 파업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

는 사실을 확인하고, 노조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의
견을 모았다. 

이날 집회에서도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힘을 얻었다
는 소감이 많이 나왔다. 

김일중 IT운영부 조합원은 “서로 지치고 힘들 것이
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의외로 강한 열기에 힘이 생
겼다. 연합뉴스 파업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, 대오를 잘 
유지해서 사람들을 더 놀라게 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
다.

조성흠 사회부 조합원도 “토론회 전에 왜 그렇게 긴
장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에 변함이 
없었다. 회사 측이 작은 문제들을 부풀리더라도 크게 
동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”고 공감했다.

이영재 증권부 조합원은 “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노
조가 파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충분히 갖
고 있다. 내부적으로 더 치열하게 대화하면서 앞으로 
투쟁 방향에 관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나가길 바란다”
고 제안했다.

조합원들은 이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는 박 
사장을 풍자하는 뜻에서 뒤돌아선 채 사장을 맞았다. 

오전 9시15분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조합원들의 
뒷모습과 맞닥뜨린 박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“이건 
또 뭐야?”라며 급하게 사장실에 들어갔다. 

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‘얼굴 찌푸리지 말아요’ 등 
개사한 노래를 합창하고서 종로와 명동으로 10명가량
씩 흩어져 시민들에게 파업 상황을 알리는 유인물을 
나눠주고 구호를 외쳤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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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우리 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깜짝 놀란다”

연합뉴스 조합원들의 거리 선전전

노조, 사장실 앞 집회서 투쟁의지 재확인


